
        배곧기쁨의교회 

 선교편지(7월-8월)

할렐루야! 배곧기쁨의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담임목사님, 그리고 양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난 더웠던 7월 8월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곡중앙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가정과 배곧기쁨의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매달 첫 주 성찬예배

 매달 첫 주 주일은 성찬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 가정 심방

  지난 5월부터 가정마다 심방 신청을 받고 신청해준 가정에서 심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숙 권사(김현동 성도, 나현-도현-두현 남매)에서 심방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말씀을 부탁 받고, 쌍둥이 형제들에게 학생의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시간이었습니다. 



3. 교우 동정

 1) 최선옥 권사님이 다리 수술 후 2주 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권제니 어린이 첫 번째 생일(권오섭-김남은 집사 가정)

   교회에서 준비한 케익과 선물을 전하고 축하하며 축복해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 황민희 사모는 수술 후에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4. 김용호 청년 특송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에 있는 김용호 청년이 예배 때에, ‘천 번을 불러 봐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5. 가스펠매직(길인성 성도)

  가스펠 매직 공연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었던 길인성 성도님이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0절의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예배 후에 마술공연과 이어서 핵심공연이었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연출해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내용을 마술 프로그램으로 이어서 나누다보니

 예배와 주일의 시간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 정직하게 감당하

겠습니다. 저희도 늘 양곡중앙교회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성민 목사, 황민희 사모, 오서아 드림 - 


